
브라운관용 형광체 자급“임박" 
고려아연 3 0 0톤 생산 예정 … 램프용 형광체도 각광 전망

머지않아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 수요 전량이 국내에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는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삼성전관·금성사·오리온전기에서 수요되고 있

는데 삼성전관은 연 3 0 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 자체 충당하고있으며 럭키는 연 2 0 0톤 가량을

금성에 공급하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일본 도시바로부터 연간 1 0 0톤 정도를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는 오리온전기 수입물량 이외에 기술 축적이 부족한 일부 특수

그레이드를 수입해 오고 있었으나, 올 상반기중 고려아연에서 브라운관용 형광체 3 0 0톤, 램프용 형

광체 1 0 0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요량 전부를 국내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관용 형광체 시장은 브라운관의 수요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있는 특성으로 인해 컬러T V의

경기에 따른 수요의 유동성이 크나 지금까지 소수의 수요기업과 소수의 공급기업에 의해 유통되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고려아연에서 생산을 시작할 경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오리온전기의

수요량에 대한 공급을 둘러싼 생산기업간의 관심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램프용 형광체분야는 중소 규모의 조명기업들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삼성전관에서 3파장 형광등에 사용되는 형광체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에서도 생산될

예정으로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문은 조명산업이 발달해 있는 유럽에서 램프용 형광체 기술이 앞서고 있는 것에서 보듯

이 광고 네온싸인·인테리어 장식용 등 조명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또한, 형광체 산업은 실존하는 선진기술과의 격차 극복과 HDTV 등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전자제

품의 빠른 라이프 싸이클에 행보를 맞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국내 기업과 관련단체간의 공동 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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